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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혼합 수업 경험

서명희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Myoung Hee Seo
Division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면-비대면 혼합방식 수업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V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7명이
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하여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는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
이 있는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였고, 인터뷰 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내용분석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대면-비대면 혼합강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으로, 5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2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영역 ‘혼합강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2영역 ‘과제’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쌓임’,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라는 범주가, 3영역 ‘시험’에서
는 ‘잃어버린 공부패턴’, ‘도움의 끈’ 범주가 도출되었다. 4영역 ‘동기’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범주가 도출되었고, 5영역
‘개선점’에서는 ‘운영의 묘’, ‘스스로 체질개선’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각 영역의 내용들은 추후 대면-
비대면 혼합강의 설계 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condu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examine the mixed 
offline and online educ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7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J City V Universit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ufficient explanation and written consent for the study.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interview contents were directly transcribed directly
after the interview.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5 
domains, 10 categories, and 24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mixed lectures. The 5 domains included 'mixed lectures,' 'tasks,' 'tests,' 'motivation,' and 
'improvement.' The contents of each domain derived from this research result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design of the on/offline mixed lec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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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초 시작된 전 세계의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

의 생활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의 장인 학교

에서의 대혼란을 야기했다. 초, 중, 고, 대학교에서는 방
역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으
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점이 되자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1]. 코로나 19의 상황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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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행으로 머무르지 않고 2020년 12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행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까
지 더해져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져[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로운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20년 1학기에 교육의 질, 학교 시설 불이용 
등의 이유로 등록금 반환요구를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
으로 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반
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
교당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 
교육방법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들의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애썼다. 교수학습 과정의 당사자인 대학
의 교수들도 처음 경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비대면 강의
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느라 곤혹을 치뤘다. 그리
고,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2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 온라인 교수법, 1학기에 활용된 
성공적인 수업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 등으로 구성된 여
러 연수들을 참가하며 2학기를 대비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미국 대학
교수들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음이 보고되었다[4]. 

2020년도 1학기에는 코로나 19에 무방비 상태로 혼
란을 겪었다면, 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
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
한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그 중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
여 수업을 진행하는 혼합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혼합형 학습이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
간, 학습방법,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
소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설계 전략으로, 주로 온라인 학습전략과 오프
라인 학습전략을 적절히 결합, 활용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정의한다[5].

혼합형 학습은 처음에 기업환경에서 시도되었다가 점
차 학교 현장으로 확산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6]. 혼합
형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든 대면, 비대면 수업운
영 형태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면 강의방법에서 
운영되던 방식에 혼합방식을 도입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7,8].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현실의 장벽 내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불과 1

년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
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
는 중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2020학번 신입생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연구[9], 간호대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에 대한 질적 연구[10], 상담전공생들의 비대면 학습경험
연구[11],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12]등이 이루어져 왔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확인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러운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처음 경험
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는 2020년도 2학기 시점에서 시
도된 혼합형 수업을 제공받은 학생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은 의미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면-비대면이라는 혼합수
업방식으로 학업하였던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Focus Group Interview(이하 FGI) 방법을 통하여 이
해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면-비대면 혼

합형 수업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FGI를 이용한 질적연
구 방법으로서, 연구결과로 도출된 혼합수업방식의 장·단
점, 개선점을 파악하고, 향후 좀 더 효율적인 혼합형 수업
운영 방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혼합형 수업에 대한 경

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FGI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하고 있는 V대학 간호

학과 2학년 학생들로, 본 연구를 이해하고 인터뷰에 동의
한 자이다.  FGI에 적절한 인원인 6~8명에 해당하는 7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2학년으로 
구성하였는데 1학년은 1학기부터 비대면 강의 진행으로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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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학년의 경우는 임상실습과 이론 
수업이 2주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4학년의 경우에
는 이론과 실습 진행 및 국가고시와 취업과 관련한 스트
레스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대상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를 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질문 개발 및 인터뷰 시나리오 작성
질문의 개발은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에서 제시하는 절

차를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하게 
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Krueger & 
Casey[13]가 제시한 질문방식인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
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의 5가지 질문 종류로 세
분화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편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작질문: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불리워질 이름을 각자 정하셔서 앞에 이름판에 
적어주세요. 요즘 자신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입질문: 대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수업 외의 시
간에는 주로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 전환질문: 1학기에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은 
어떠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주요질문
 ①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대면-비대면 혼합형 수업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② 혼합형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공부하는 방식은 어

떻게 달라졌습니까?
 ③ 앞으로도 혼합형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

떤 방식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④ 중간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를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마무리 질문: 현재 본인은 혼합형 수업방식에 얼마

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혼합형 
방식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는데 더 하
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4 자료수집

2.4.1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로 연구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질적연구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학회 정회원으로 질적연구 계획서 발표회, 질적 
연구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하며 질적 연구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왔다. 또한 현상학적 질
적 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서적을 숙독하고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포
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현상학적 질적연구로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포토보이스
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질적연구를 진행 중으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2.4.2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속해 있는 학과내 채
팅창에 연구 주제와 FGI에 대하여 소개한 후 연구 참여
자를 모집하였다.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
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
았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인터뷰 전날에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당일에는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인터뷰에 참여하도
록 하였다. FGI는 11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는 조용한 소그룹 토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참여
자의 동의하에 전체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자유롭고 편안
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독
려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의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의 핵심내용을 메모하고 현장 분위기를 기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의미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
연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진행 동안에 연구
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참여자를 독려하는 역할
도 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들이 모두 돌
아가고 난 후 연구자는 그 자리에 남아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녹음상태를 확인하였다. 인터뷰 녹음자료는 
가능한 빨리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교육개선 및 연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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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음 설명하였다. 설명문을 낭독하고 연구 동
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
뷰 내용은 녹음되고, 녹음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에는 녹음을 잠시 멈출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녹음 중에
도 대상자의 실명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고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된 후 모두 파기함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6 자료분석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포커스 그룹 과정 중에 이루어

진 인터뷰 녹음 내용이 기록된 전사본과 현장노트이다. 
이들 자료는 Hiesh & Shannon[14]에서 제시한 질적내
용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 중 Directed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연구자는 필사된 자료
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
친 후 FGI질문을 중심으로 코딩 틀을 설정하여 구조화된 
변수를 코딩 카테고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틀에 
사고를 고정하지 않고 추출된 단어와 구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여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하여 범
주화 하면서 주제를 확정하였다. 

3. 연구결과

7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혼합형 수업방식의 경험
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은 수업경험에 대한 24개
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 그리고 5개의 영역을 도출하
였다. 

3.1 영역1. 혼합강의(Mixed Lecture)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1은 강의 영역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1.1 긍정적인 면
강의운영 부분에서 혼합형 수업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일부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1학기 비대면 수업만을 진
행했을 때보다 수업의 질과 이해도가 증가하였고, 또한 
일부 비대면수업 진행으로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고, 시간활용에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저는 1학기 때 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수업 질도 약

간 많이 좋아지고...‘ (참여자 5)

‘저는 대면 때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책에 많이 필기
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딴데로 넘어가
시면 저는 못 듣쟎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비대면은 그
런거 상관없이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서 듣고 필기하
고 그렇게 하니까 비대면이 저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요’ (참여자 7)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참여자 6)

Do-
main Category Sub-category

Mixed
 Lecture

Part of 
positive

▪The quality and understanding 
of classes guaranteed in 
off-line

▪On-line lectures at coordinated 
my pace

▪Use of relatively spare time

Part of 
negative

▪Attendance certification first, 
learning later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Doubts about equity
▪A heavy major book that must 

be carried every time.

Task 

A buildup of 
anxiety and 
discontent

▪Anxiety and obsession with 
completing off-line tasks

▪Unnecessarily added off-line 
tasks

On 
contacting 

with Untact 
member

▪Rising Membership
▪Quantity and quality of increasing 

task
▪The discomfort to be together

Test
Lost Learning 

Pattern

▪Familiarized Open Book Test
▪My forgotten way of studying
▪Laziness and abandonment

String of help ▪Re-playing video lecture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Wasteful tuition
▪Encouraging and cheering of 

the people around

Internal 
motivation

▪Enduring for my dreams and 
future

▪Enduring with one’s colleagues

Improvement 

The 
cleverness of 

operation

▪The efficiency of on/off-line 
lecture operation

▪The acceptability of a task
Self-

improvement
▪Mind control
▪Body control

Table 1.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3.1.2 부정적인 면
강의운영 부분에서 혼합수업방식의 부정적인 면은 학

습은 뒷전으로 하면서, 출석인증을 우선하게 되고, 교수-
학생, 학생-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며, 먼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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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한 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매주 마다 무거
운 전공책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게 힘들다고 진술하
였다. 

‘LMS는 내가 강의 들은 것이 시간이 찍히니까 늦게 듣
거나 안 들은 것도 찍히니까 약간 .. 그냥 강의 시간에 
틀어놓고 시험기간에 다시 듣게...’ (참여자 6)

‘교수님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불안정하
다? 그니까 학생들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교수님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 물어보니까 교수님도 
지치고 학생들도 그니까 학생들도 물어보기 꺼려지고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계속 도우미한테
만 푸쉬하니까 ...(중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힘들
어졌어요..’ (참여자 2) 

‘저희가 지금 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
아요. 먼저 하는 조가 매를 먼저 맞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a조가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b조에 비해서 크
다. 매도 먼저 맞고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먼저 나오니
까 그 피드백을 또 전달해주니 b조가 더 영향이 더 발휘
되서 a조가 불안해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2)

‘통학하면 책을 다 갖고 다녀야 해서 어깨 빠져요. 전공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하루에 몇 과목 들어 있으면 그 
과목들을 다 가지고 다녀야 해서 다음 주가 비대면이면 
그 책을 다시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야 해서 무겁고 힘
들어요.’ (참여자 3)

3.2 영역2. 과제(Task)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2는 과제영역으로 ‘불안과 불만

이 쌓임’,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의 2개의 범주로 구
성되었다. 

3.2.1 불안과 불만이 쌓임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비대면시 부여되는 개인과제

가 과목 및 교수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제출기한도 모두 
달라 학생들은 비대면 과제 제출이 혼란스럽고 과제제출 
완료를 한 후에도 제출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심해져 계
속 확인하게 된다고 하며, 강의시청 후 불필요하게 추가
되는 과제부여에 대한 불만을 진술하였다. 

‘(대면, 비대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헷갈려요 계속.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과제를 해야 하는지 저 과제

를 해야 하는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고...’ (참여자 3)

‘과제를 딱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내면 편한데 교수님마
다 다 다르니까 어떤 날은 3일 주셨다가 어떤 날은 일주
일 주셨다가 하니까 우리는 너무 헷갈려서 .. 제출 못하
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요.’ (참여자 
5)

‘LMS는 동영상 보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왜 과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7)

3.2.2 언택트 조원과 온택트하기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조별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멤버십이 증가되는 잇점은 있으나 1학기에 비해 현저하
게 증가된 조별과제의 양과 질적 완성도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조별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시간조율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좋은 쪽으로 말하면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애요. 막 솔직
히 우리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니면 대면 몇 시간 하
고 그냥 집 가고 그러니까 그런 교류가 전혀 없거든요’ 
(참여자 5)

‘*** 할 때도 이게 비대면 (학생)만 묶어 놓은 게 아니에
요. 거기에도 대면 비대면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도 또 
그래요. 저 애들은 그 시간에 수업을 나가야 하고 우리
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하고 하다가 밤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에요. 통학하는 애들은 집가서 준비해서 또 조별
모임 해야 하고 그런거. 그런거 할라면 조를 대면조 따
로 비대면조 따로 좋을텐데 둘이 할려니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7) 

‘저희가 과제 중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과제가 있
어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도 만나고 따로 만나서 
연습하고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동영상을 찍는 시간을 맞
추는데 애들끼리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가 
힘들어요.’ (참여자 3)

3.3 영역3. 시험(Test)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3은 시험영역으로 ‘잃어버린 공

부패턴’, ‘도움의 끈’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3.1 잃어버린 공부패턴
혼합수업에 대한 경험 중 많은 학생들이 1학기에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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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험 오픈북 시험에 익숙해져서 내용이 외워지지 않
으며, 그동안 본인이 공부해왔던 패턴을 잊어버려서 힘들
었으며, 시험기간에 공부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막상 하려
고 하니 방대한 공부분량에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비대면 때는 시험볼 때 책을 보고 했쟎아요. 그래서 그
냥 중요한 것을 표시만 해놓고 시험 볼 때 찾아서 문제
를 풀었는데 이제 다시 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책을 외
워야 되쟎아요. 근데 그게 좀 안되는 것 같애요. 외우는
게.. ’ (참여자 3)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진짜 공부를 손도 못 댔어요. 그 
뒤에 하려고 하니까 인제 제가 1학기 때 어떻게 공부했
었는지 까먹은 거에요. 시험기간에 어떻게 정리했고 그
런 것을 까먹어서 ...(중략)... 시험이 망한 거 같애요.’ 
(참여자 7)

‘시험기간이 기니까 그것도 힘든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
니 확 열심히 해야지 중간에 (과제 등이) 끼어 있으니까 
주말에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바빠가지
고 헉헉대고.. 그랬어요.’ (참여자 5) 
 
3.3.2 도움의 끈
비대면 강의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그나마 시험을 준

비하는데 도움의 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듣기가 가능한 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돌려서 들
어요. 이해 될 때 까지.’ (참여자 2) 

3.4 영역4. 동기(Motivation)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4는 동기영역으로 ‘외적동기’, 

‘내적동기’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4.1 외적동기
혼합수업방식에 대한 경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견디게 하는 외적동기로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
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 견디게 된
다고 진술하였다.  

‘학비도 아깝고 동기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바라봐주시
는 분들도 있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분발하는 것 
같애요’ (참여자 2)

3.4.2 내적동기
혼합수업방식에 대한 경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견디게 하는 내적동기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
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으며, 혼자 힘든 
것이 아니고 함께 견디고 있는 동기들이 있어 힘을 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원래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거 교수님
들이 막 혼내시고 하는 거도 나중에 어짜피 나중에 겪어
야 할 일이다 생각해요. 미리 사회생활 시켜주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래
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애요.’ (참
여자 7)

‘혼자만 이렇게 힘든게 아니고 힘든 것을 다 같이 견디
고 있으니 같이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고 좋은 것도 이야기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
는 것 같애요.’ (참여자 6)

3.5 영역5. 개선(Improvement)
연구 결과 도출된 영역5는 개선영역으로 ‘운영의 묘’, 

‘스스로 체질개선’의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3.5.1 운영의 묘
혼합수업운영의 방식을 현재의 격주가 아닌 4주단위

로 대면-비대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하
며, 수용할 만한 수준의 과제부여를 제안하였다. 

‘혼합을 한 달 비대면, 한 달 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차
라리 나을 것 같아요 격주는 너무 힘들어요 헷갈리고.. 
’ (참여자 3)

‘과제를 좀 줄여주면.. 대면과제 따로 비대면과제 따로 
하다보니 수업을 들었는데 왜 과제가 있는거지? 이런 
생각..’ (참여자 2)

3.5.2 스스로 체질개선
혼합수업운영방식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

과 몸을 추스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학업, 시험에 대하여) 불안한 것을 떨어뜨리려고 연습
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덜 된 것 같애요. 불
안한 것을 떨어뜨리려고 수긍을 하는데..’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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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안 따라줘요. 격주니까 힘들어요. 너무 과제도 
많고....(중략)... 체력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애요.’ (참
여자 4) 

‘제가 그냥 느릿느릿만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혼
합형 수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FGI를 시도한 질적연
구이다. 본 FGI를 통하여 얻어진 질적 자료결과를 토대
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혼합형 수업을 경험함에 있어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진술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대면 강의의 장점들은 2020년 1학기에 
대학생들의 전면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강의 수강의 편리함[9], 효율적 시간 활용[11]이
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효율적 시간관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연
구 결과도 확인되었다[15].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학습의 
경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의하여 시간 활용간
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따른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 수업방식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혼합형 수업 경험에서 비대면 강의가 진행
됨에 따라 교수자와 학생간, 또한 학생과 학생간의 커뮤
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선
행연구에서도 ‘한 방향 듣기’[9], ‘위축된 소통과 행동패
턴’[11], ‘소통의 부재로 현존감이 감소됨’[9]과 같은 커뮤
니케이션의 어려움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비대면 강
의로 진행함에 있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혼합형 강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
움과 혼란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
업을 대면으로 하는 주, 비대면으로 하는 주, 과제를 제출
하는 주,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주, 과목마다 과제 
제출기한의 다양성 등으로 혼란스러워 하였다. 더불어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할 때 원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혼합형 강
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때는 교수와 학생간의 끊임없
는 소통을 위한 노력과 채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교수와 학생의 상
호작용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12]와도 

같은 결과이다. 
시험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1학기에 비대면, 오픈 북 

형태로 진행되었던 시험에 익숙해져서 공부하는 습관이
나 방법을 다시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온라인 학습만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
디드 러닝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성적을 
비교한 선행 연구[8]에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한 수업
이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
은 성취를 보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비대면 
형식으로만 진행된 강의는 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을 보여주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학습을 효과적으
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Kim의 
연구결과[8]에 따르면 오프라인, 브렌디드 러닝, 온라인 
순으로 성적 향상에 기여하는 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지금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
능한 범위 내에서는 대면 강의를 접목시켜서 수업을 운
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익숙치 않은 수업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내, 외적 동기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는
데 학생들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같이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 동료들이 있기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불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이 팽배한 현대 사회
[16]에서 결국 모두가 공평하게 겪는 힘든 상황때문에 동
료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동료의식
이 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7]와 연결
되며, 본 연구에서는 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학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a조 학생들이 b조 학
생들에 비해 본인들이 항상 수업, 과제 제출 등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공
정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불공정성을 인식하지 않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한다. 즉, 공정한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동료의식을 활용하여 학습성
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은 혼합형 수업의 개선사항에 대
한 진술에서 대면-비대면 순환의 간격이나 수용할 만한 
수준의 과제부여를 제안하였다. 이는 혼합수업방식 운영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찾기가 어려워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혼합형 수업형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운영 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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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 결과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서는 매주 대면-비대면 순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주 또는 
4주 주기로 대면 비대면을 순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의견으로 과목 내 중요한 내용을 
대면으로 듣는 학생과 비대면으로 듣게 되는 학생들 간
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
다. 그러므로 과목 특성에 맞게 교수와 학생간의 합의에 
의한 혼합형 수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합형 수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개선할 부분이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주도적 학습 상황으로 인식[11]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혼합
형 수업에서도 자신을 교수학습에 있어 주체로서 인식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혼합형 수
업 등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가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
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스스로 학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정
도가 높은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 된 바 있으므로
[18,19,20],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
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면-비대면 혼합형 수업방식을 적용받은 
학생들의 경험을 FGI로 수행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결
과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험을 연구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
면-비대면의 혼합형 수업 형태로 진행한 강의형식에서 
수치화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어려움을 확
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 이러한 
혼합형 수업방법을 운영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
된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한다면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
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첫
째,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따른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형 

수업방식의 효과를 분석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혼합수업 모델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역량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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